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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2. 2.(화)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쾌척한 폐지천사 등 장관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42명을 표창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에는 파지를 모아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으로 쾌척한 폐지천사 

이대성, 황영숙 부부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과 자살을 

예방한 MZ세대 새내기 공무원 이성희 주무관이 포함되었다.

 이날 수상한 폐지천사 부부는 소아마비 등 장애가 있음에도 하루 파지 

판매 수익 2만 원 남짓을 모아 15년째 경북 영주시 등에 인재육성장학금을 

기부해 왔고, 지금까지 기부한 장학금만 1,800만 원이 넘는다.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기부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 부부는 “아들의 학비가 없어 고통을 겪을 때 주변의 도움 덕에 아들이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자신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분이 어렵게 모은 이 장학금은 우리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따뜻한 마음과 귀중한 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표창과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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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세대 새내기 공무원 이성희 주무관은 지난 6월 병가 중임에도 만취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로부터 피해자를 찾아 보복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는 등 자칫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만한 범죄를 예방한 사실이 있다.

 이 주무관은 지난 9월에도 보호관찰 중인 B씨로부터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B씨를 최대한 설득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과 협력

하여 응급입원시킴으로써 한 생명을 구한 일도 있었다.

 이번 포상은 공적 발생 즉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성호 장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성과가 있는 주인공을 찾아 

수시로 포상하고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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